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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nut intake in adults over 20 years of age.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a total of 600 consumers using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A self-reporting type questionnaire was used both online and offline.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statements on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nut intake 
factors, and purchasing factors. Regarding the nut intake frequency, most of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y often ate nuts. A few answered that they ate them rarely or every 
day. The subjects who answered that they ate them rarely showed the highest scores 
because they did not feel the necessity to eat them. Some answered that they did not 
eat them because they did not like them or the nuts were expensive. The female subjects 
ate them more frequently than the male subjects, and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p<0.01). The older the subjects were, the more frequently they ate nuts (p<0.001). Most 
of the subjects who ate nuts answered that they ate them for health reasons, and some 
of them answered that they ate them because nuts were tasty. Approximately 77.9% 
of the subjects answered that they ate nuts in four seasons; 12.0% ate nuts in ‘winter’, 
and 4.7% ate nuts in ‘spring.’ Approximately 58.8% purchased nuts at ‘marts and 
department stores’, 24.6% at Internet shopping malls or through home-shopping, and 
6.6% at eco-friendly stores. Regarding the nut intake types, 70.8% consumed only ‘nuts’, 
17.4% consumed anchovy combined with nuts, 3.7% consumed processed nuts and others, 
3.2% consumed salads with nuts, and 1.2% consumed nuts in rice. Approximately 75.3% 
spent less than 30,000 won on buying nuts, and 24.7% spent more than 30,000 won. 
Approximately 50.0% purchased an assorted mix of nuts, and 45.5% purchased n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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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아시아, 아프리

카 등 여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중요

한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부분의 견과류는 지

방이 약 50~75%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좋은 단백

질 공급원(10~30%)이며, 일부는 전분함량이 높다

(Davidson 1999). 이와 같이 견과류는 고열량식

품이지만 불포화지방산, 식물성 단백질, 섬유소, 

비타민, 무기질, 카로티노이드, 항산화 활성이 있

는 phytosterols을 함유하기 때문에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Souza et 

al. 2017). 일부 견과류에는 특히 안토시아닌과 플

라보노이드도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Halvorsen 

et al. 2002; Wu et al. 2004). Blomhoff et 

al.(2006)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 가지 견과류에 

항산화제의 성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으며, 그 중 

호두, 피칸, 밤에는 항산화제 함량이 아주 높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과거 견과류는 빵, 쿠키 등 제

과·제빵류의 부 원료나 아이스크림, 멸치조림 등 

주된 식품이 아닌 부 원료로 많이 이용되었으나 

오늘날 견과류의 효능이 연구되고 알려지면서 건

강식품으로서 각광 받고 있다(Jang 2014). 특히 

성인여성의 경우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는 농산물 

중 가장 빈번하게 구매한 제품은 견과류라고 보고

(Jang 2006)된 바 있다. 

한편 견과류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과량 섭

취 시 위장의 소화흡수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지방함량이 높아서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 1교환단

위의 양은 견과류 8 g으로 호두 중간 크기 1.5개, 

땅콩 8개 (1 큰술), 아몬드 7개, 잣 50개(1 큰술), 

피스타치오 10개 등 지방 5 g, 열량 45 kcal에 해

당한다고 하였다(Kim et al. 2013). 또한 견과류

의 풍부한 지방함량이 산소와 접촉 시 쉽게 산화

되어 변질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밀봉하여 습도가 높지 않은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Park 2013). 일부 견과

류는 특정인에게 알레르기유발식품으로서 특히 땅

콩은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식품으로 가

려움, 피부 붉어짐, 호흡곤란 증상과 심하면 쇼크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Kim 2007). 알레르기 환

자에 따라 교차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

(Yang et al. 2009) 식품을 구매할 때는 알레르기 

유발식품과 교차반응 식품이 들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땅콩 알레르기는 오히려 유아 초

기에 섭취 시 알레르기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Toit et al. 2008). 그러나 견과류에 관한 

연구로는 외국의 경우 견과류 섭취와 혈중 지질

(Sheridan et al. 2007; Phung et al. 2009; 

Rezq & El-Khamisy 2011; Hernández et al. 

2015; Terzo et al. 2018), 관상심장질환(Hu 1998; 

Sabate 1999; Banel & Hu 2009; Kalita 2018), 

당뇨질환과의 연구(Jiang et al. 2002)가 대부분

이며,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밤과 잣에 대한 

성분분석(Rhee et al. 1983; Kim et al. 2005; 

Kim et al. 2014)과 이들을 이용한 제품개발 (Lee 

separately.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active 
promotion and marketing strategies on the efficiencies of nuts using data on the 
intake status and nutrition education. Moreover, inform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uts and health should be actively provided.

Key words: nuts, factors related to nuts intake,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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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Joo 2013), 저장성(Kim et al 2008)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견과류의 건강 효능이 밝혀

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였고 수입규모도 대폭 증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견과류의 효능이나 

가치가 높아지고, 다양한 종류의 견과류가 수입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견과류의 섭취 실태에 대한 조사는 전혀 보고되

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견

과류 섭취와 구매 요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견

과류 섭취실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견

과류 마케팅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조사 대상자는 견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

대에서 60대까지의 연령층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내용은 2018년 1월 20일~22일까지 3일간 직장

인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2018

년 2월 1일~2월 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의 경우 조사지

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글(google)의 

설문조사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설

문조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

은 후 실시하였다. 오프라인 조사의 경우 광주지역

에 거주하는 교회, 학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

문지를 배포하였고,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한 후 직접 회수하였다. 최

종 회수된 온라인 506부와 오프라인 110부에서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600부를 통계처리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면제를 통보받았다(IRB- 

1040198-171220-HR-094-05).

2. 조사내용

설문내용은 Hwang et al.(2010)의 설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

자의 성별, 연령, 혼인여부, 직업, 가족구성원, 월

평균수입, 평소 건강상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운

동실태, 우울상태 등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견과류 

섭취요인과 구매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처리 방법

본 연구결과 자료는 통계프로그램(IBM SPSS/ 

WIN 23.0, Cengage, Boston, MA,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견과

류의 섭취요인과 구매요인 등 요인들과의 상관성 

분석을 위하여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Ⅲ. 결과 

1. 일반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으며,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212명(35.3%), 여자가 

388명(64.7%) 이었고, 연령분포는 20대(31.6%), 

30대(27.5%), 40대(17.7%)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54.7%로 미혼(45.3%)

보다 많았으며, 직업은 전문직(23.0%), 일반직

(17.0%), 학생(15.7%), 공무원(15.0%), 주부(11.9%)

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원은 4명이 

3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명이 23.7%, 2

명이 18.5%, 혼자가 13.5%의 순이었고, 월수입은 

100~300만원 미만이 51.0%, 100만원 미만이 

21.3%, 300~500만원미만이 20.3%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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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Variables N %

Gender
Male 212 35.3

Female 388 64.7

Age
(year)

20-29 189 31.6

30-39 165 27.5

40-49 106 17.7

50-59 103 17.2

60<  36  6.0

Marital status
Single 268 45.3

Married 324 54.7

Job

Student  94 15.7

Housewives  71 11.9

Public service personnel  90 15.0

Expert official 138 23.0

Company employee 102 17.0

Independent enterprise  35  5.8

Others  69 11.5

Family member
(person)

1  81 13.5

2 111 18.5

3 142 23.7

4 191 31.8

>5 75 12.5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27 21.3

100-300 304 51.0

300-500 121 20.3

>500  44  7.4

  Total 60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건강에 대한 관심도, 운동 및 우울상태

대상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운동 및 우울상

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건

강에 대한 관심도에서 전체적으로는 관심이 높은 

편 59.4%, 보통 38.6%, 관심이 없는 편이 2.0%

로 대체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

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가 있

었으며(p<0.05),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는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다”가 52.8%로 가장 높

았고, 40대와 50대는 “관심이 많다”가 43%정도씩

으로 가장 높은 반면, 20대와 30대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8%와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관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자의 경우 “매우 높다” 혹

은 ”높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미혼의 경우에는 건

강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다가 49.6%로 가장 높아 

결혼여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월수입의 경우 수입이 높은 경우 관심도가 높았고, 

낮은 경우 관심도가 낮게 나타났다(p<0.001). 직

업별로는 전문직과 주부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았

으며, 학생과 자영업에서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것

으로 나타나 유의적인(p<0.05) 차이를 보였다. 가

족구성원 수에 따른 건강관심도의 차이에도 유의

성(p<0.01)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68%정도는 

매일 혹은 가끔이라도 운동을 하고 있었으며, 32%

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성이 여

성에 비해 운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

성(p<0.001)이 있었으며, 연령이 높은 경우 운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p<0.001)가 있었

다. 직업별로는 주부들이 매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전문직 순으로 나타났으

며 역시 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월

수입별로는 300만원 이상인 그룹에서 운동비율이 

높게 나타나 수입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p<0.01). 우울상태는 여성이 남성보다 빈도가 높

게 나타나 유의성(p<0.001)이 있었으며, 연령 등 

다른 요인은 차이가 없었다. 

3. 견과류 섭취빈도 

Table 3은 조사대상자의 견과류 섭취 빈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견과류를 가끔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거의 먹

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1.3%, 매일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1.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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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다는 비율은 남, 녀 모두 54.2~58.8%로 유사

하였으나 매일 먹는다는 비율은 남성 7.5%에 비

하여 여성이 13.7%로 거의 2배 많은 반면 거의 먹

지 않는다는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10%정도 더 

높아 유의적(p<0.01)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매일 섭취비율이 6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나 유의적 차

이가 있었다(p<0.001).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자가 

Variables
Total

(n=600)

Gender Age Marital status
Monthly income(10,000 

won)

Male Female
20-2

9
30-3

9
40-4

9
50-5

9
>60 Single Married <100

100-
300

300-
500

>500

Interest in
health

Too many 146(24.4)1) 25.12) 24.0 15.9 21.8 25.5 33.3 52.8 15.7 31.6 18.9 21.5 29.8 47.7

Many 210(35.0) 37.0 34.0 29.1 32.1 43.4 43.1 33.3 31.0 39.3 31.5 34.0 42.1 31.8

Usually 231(38.6) 33.6 41.2 50.8 44.8 29.2 23.5 13.9 49.6 28.5 46.5 42.6 26.4 20.5

Not interested  12( 2.0)  4.3  0.8  4.2  1.2  1.9  0.0  0.0  3.7  0.6  3.1  2.0  1.7  0.0

x2=10.77* x2=58.77*** x2=42.27*** x2=29.70***

Exercise

Everyday  83(13.8) 18.4 11.3  9.0  9.7  8.5 24.3 44.4  9.7 16.7 15.7  8.6 22.3 18.2

Sometimes 328(54.7) 59.4 52.1 52.9 53.3 63.2 52.4 50.0 54.9 54.9 53.5 56.3 52.9 54.5

Never 189(31.5) 22.2 36.6 38.1 37.0 28.3 23.3  5.6 35.4 28.4 30.7 35.2 24.8 27.3

x2=15.36*** x2=56.06*** x2=7.58* x2=17.12**

Depression

Often  18( 3.0)  2.4  3.4  3.2  4.8  1.9  1.0  2.8  3.7  2.2  3.9  3.6  1.7  0.0

Sometimes 382(63.7) 50.9 70.6 60.3 67.3 68.9 63.1 52.8 62.3 64.8 63.8 67.4 56.2 56.8

Not at all 200(33.3) 46.7 26.0 36.5 27.9 29.2 35.9 44.4 34.0 33.0 32.3 28.9 42.1 43.2

x2=26.35*** x2=9.67 x2=1.44 x2=10.74
1)N(%), 2)%
*p<0.05, ***p<0.001

Variables
Total

(n=600)

Job Family member(person)

Student
House-
wives

Public 
service 

personnel

Expert 
official 

Company 
employee

Independent 
enterprise

Others 1 2 3 4 >5

Interest in
health

Too many 146(24.4)1) 17.0 31.0 21.1 34.8 19.8 17.1 20.3 21.02) 33.3 23.9 23.7 17.3

Many 210(35.0) 28.7 31.0 38.9 31.9 32.7 42.9 49.3 19.8 40.5 35.2 34.2 45.3

Usually 231(38.6) 51.1 38.0 37.8 31.2 45.5 34.3 30.4 54.3 24.3 40.1 40.0 36.0

Not
interested

 12( 2.0)  3.2  0.0  2.2  2.2  2.0  5.7  0.0  4.9  1.8  0.7  2.1  1.3

x2=33.26* x2=30.52**

Exercise

Everyday  83(13.8)  9.6 23.9 16.7 12.3  9.8 14.3 14.5 11.1 20.7 11.3 11.0 18.7

Sometimes 328(54.7) 59.6 50.7 47.8 52.2 67.6 37.1 55.1 54.3 53.2 54.9 56.0 53.3

Never 189(31.5) 30.9 25.4 35.6 35.5 22.5 48.6 30.4 34.6 26.1 33.8 33.0 28.0

x2=23.00* x2=9.36

Depression

Often  18( 3.0)  2.1  4.2  1.1  2.2  4.9  2.9  4.3  4.9  4.5  2.1  1.6  4.0

Sometimes 382(63.7) 61.7 73.2 62.2 63.8 68.6 62.9 52.2 64.2 55.9 66.2 68.6 57.3

Not at all 200(33.3) 36.2 22.5 36.7 34.1 26.5 34.3 43.5 30.9 39.6 31.7 29.8 38.7

x2=13.19 x2=9.11
1)N(%), 2)%
*p<0.05, **p<0.01

Table 2. Interest in health, exercise, and depression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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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에 비해 매일 섭취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p<0.001), 직업별로는 매일 섭취비율이 자영업, 

주부, 전문직, 공무원 순이었으며, “가끔 섭취” 비

율은 회사원, 주부, 공무원, 전문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가족구성원은 2인가구가 매

일 섭취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인, 5인 

순으로 나타났다(p<0.001). 월수입은 500만원 이

상에서 매일 섭취율이 가장 높았고, 100만원 이하

에서 거의 섭취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거의 섭취하지 않는 이유를 표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필요를 못 느껴서 라고 답한 경우가 

54.3%로 나타났으며, 그 외 싫어해서, 비싸서, 단

단해서 등의 이유 때문에 섭취를 잘 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4. 건강, 운동 및 우울상태와 견과류 섭취 빈도와

의 관계 

건강에 대한 관심, 운동, 우울상태와 견과류 섭

Items                Variables
Nuts intake frequency

x2-value
Everyday Sometimes Rarely

Gender
Male 7.51) 54.2 38.2

9.89**

Female 13.7 58.8 27.6

Age
(year)

20’s 5.8 45.0 49.2

81.95***

30’s 12.1 56.4 31.5

40’s 6.6 69.8 23.6

50’s 16.5 68.9 14.6

60’s 38.9 55.6 5.6

Marital status
Single 8.2 46.3 45.5

43.17***

Married 13.9 65.7 20.4

Job

Student 6.4 42.6 51.1

35.00***

Housewives 16.9 64.8 18.3

Public service personnel 11.1 60.0 28.9

Expert official 11.6 59.4 29.0

Company employee 7.8 65.7 26.5

Independent enterprise 20.0 37.1 42.9

Others 14.5 59.4 26.1

Family member
(person)

1 9.9 32.1 58.0

48.92***

2 20.7 57.7 21.6

3 11.3 55.6 33.1

4 7.9 63.4 28.7

>5 9.3 70.7 20.0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0.2 43.3 46.5

28.35***
100-300 9.2 59.2 31.6

300-500 15.7 66.1 18.2

>500 18.2 59.1 22.7

Total 69(11.5)2) 343(57.2) 187(31.3)
1)% 2)N(%)
**p<0.01, ***p<0.001

Table 3. Nuts intake frequency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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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빈도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견과류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

가 없을수록 견과류 섭취빈도가 낮게 나타나 유의

적 차이를 보였다(p<0.001). 운동 또한 매일 또는 

가끔 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견과류 섭취빈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운동을 거의 안하는 경우는 견과류 

섭취빈도가 낮게 나타나 유의성이 있었다(p<0.001). 

우울감과 견과류 섭취빈도와는 유의성이 없었다. 

4. 견과류 섭취 및 구매요인

조사 대상자들의 견과류 섭취 및 구매요인 실태

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견과류섭취 이

유는 건강 때문이 62.8%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맛이 22.7%, 열량보충 7.9%, 기타 3.4%, 지인의 

추천 3.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건강 때문

에 섭취한다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서 더 높게 나

타났으며, 맛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유의적

으로(p<0.05)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후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의 이유로 견과류

를 섭취한다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맛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01). 결혼여부에서는 기

혼의 경우 견과류 섭취 이유로 건강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미혼의 경우 맛이 있어서 섭취한다고 

나타나 유의성(p<0.001)이 있었다. 견과류 주요 

섭취 시기는 사계절(77.9%), 겨울(12%), 봄(4.7%), 

가을(3.7%), 여름(1.7%)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p<0.01), 직업(p<0.001)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견과류 섭취형태는 견과류만(70.8%), 멸

치볶음에 포함(17.4%), 가공형태(3.7%), 기타(3.7%), 

샐러드에 포함(3.2%), 밥에 포함(1.2%) 순으로 나

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견과류의 구입비용은 월 3만원미만

(75.3%), 3만원이상(24.7%)순으로 나타났고 연령

(p<0.01)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견과류 구입형태

는 여러 견과류와 혼합된 것이 50.0%, 개개 견과

류 구입이 45.5%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부와 자영

업은 개개별로 구입하였고, 학생, 공무원, 전문직

은 혼합된 형태로 구입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직업별로 유의적(p<0.001) 차이가 있었다. 견과류 

구매 장소는 마트/백화점(58.8%). 인터넷/홈쇼핑

(24.6%), 친환경매장(6.6%), 전통시장(6.1%), 기

타(3.9%) 순이었으며,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마트

/백화점이 높았고,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인터넷/

홈쇼핑이 높게 나타나 성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연

령이 높을수록 전통시장구매가 높은 편이었으며, 

20-40대가 50, 60대에 비해 인터넷/홈쇼핑의 구

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p<0.01)별 차이가 

있었고, 주부, 회사원, 자영업은 타 직업군에 비해 

주로 마트/백화점, 학생, 공무원, 전문직은 타 직

Variables
Total

(n=600)

Interest in health Exercise Depression

Very 
high

High Usually
No 
care

Everyday Sometimes Rarely Always Sometimes Rarely

Nuts
intake
frequency

Everyday 69(11.5)1) 21.92) 12.9  4.4  0.0 33.7  7.9  7.9  5.6 10.5 14.0

Sometimes 343(57.2) 60.3 64.2 50.6 16.7 48.2 63.1 50.8 38.8 58.9 55.5

Rarely 188(31.3) 17.8 22.9 45.0 83.3 18.1 29.0 41.3 55.6 30.6 30.5

x2=70.50*** x2=57.15*** x2=6.82
1)N(%), 2)%
***p<0.001

Table 4. Relationship between the nut intake frequency and the health-relate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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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군에 비해 인터넷/홈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

타나 직업(p<0.05)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Ⅳ. 고찰

본 연구는 견과류 섭취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견과류 섭취 관련요

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부 소비자들의 견과류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성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마

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수집에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견과류 섭취빈도에서 여성일수록, 연

령층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

Total
(n=412)

Gender Age (years) Marital status

Male Female 20’s 30’s 40’s 50’s 60’s Single Married

Reason 
of 
intake

For health 255(62.8)1) 51.92) 67.9 38.5 54.5 77.4 78.6 85.4 45.2 71.8

Calorie supplement  32( 7.9)  7.8  7.9  9.4  9.8  5.0  6.0  8.8 11.6  6.0

Delicious  92(22.7) 28.7 19.9 41.7 31.3  8.8 10.6  2.9 34.9 16.2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

 13( 3.2)  6.2  1.8  3.1  2.7  5.0  2.4  2.9  2.8  3.6

Others  14( 3.4)  5.4  2.5  7.3  1.8  3.8  2.4  0.0  5.5  2.4

x2=14.05* x2=65.61*** x2=30.93***

Season 
of 
intake

Spring  19( 4.7)  5.4  4.3  3.1  0.8  8.8  4.7 11.8  2.8  5.9

Summer   7( 1.7)  3.8  0.7  2.1  3.6  1.2  0.0  0.0  1.4  2.0

Autumn  15( 3.7)  4.6  3.2  0.0  3.6  7.5  5.8  0.0  2.1  4.7

Winter  49(12.0) 14.6 10.9 10.4  5.4 15.0 17.4 17.6  8.3 14.1

All seasons 318(77.9) 71.6 80.9 84.4 86.6 67.5 72.1 70.6 85.4 73.3

x2=7.80 x2=35.23** x2=7.90
1)N(%), 2)%
*p<0.05, **p<0.01, ***p<0.001

Total
(n=412)

Job

Student Housewives
Public 
service 

personnel

Expert 
official

Company 
employee

Independent 
enterprise

Others

Reason 
of 
intake

For health 255(62.8)1) 43.5 82.8 58.7 63.5 58.7 73.7 63.3

Calorie supplement  32( 7.9) 13.0  5.2 12.7  8.3  8.0  5.3  0.0

Delicious  92(22.7) 37.0  8.6 17.5 22.9 24.0 15.8 32.7

Recommendation 
of acquaintance

 13(3.2)  2.2  1.7  6.3  1.0  4.0  5.3  4.1

Others  14(3.4)  4.3  1.7  4.8  4.2  5.3  0.0  0.0

x2=36.32

Season 
of 
intake

Spring  19( 4.7)  4.3  7.1  0.0  1.0 12.0 10.5  2.0

Summer   7( 1.7)  0.0  1.8  3.1  1.0  4.0  0.0  0.0

Autumn  15( 3.7)  0.0  3.6  4.7  2.0  5.3 5.3  6.0

Winter  49(12.0)  4.3 16.1 17.2 11.2 10.7  0.0 16.0

All season 318(77.9) 91.3 71.4 75.0 84.7 68.0 84.2 76.0

x2=37.27*

1)N(%), 2)% 
*p<0.05, **p<0.01 

Table 5. Nuts intake factor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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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섭취빈도가 높았으며, 직업은 주부와 자영업

에서 섭취빈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견과류 섭

취빈도와 건강에 대한 관심, 운동과 우울증과의 관

계를 알아본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운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인구 고령화시대에 건강문제 특히 심혈관질환

과 인지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Yazdanyar & Newman 2009; Drag & 

Bieliauskas 2010). 2006년 전 세계적으로 알츠

하이머질환은 26억6천만명에서 2050년 4배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Brookmeyer et al. 2007). 

견과류는 고지방식품에도 불구하고 체중조절을 개

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빈번한 견과류 섭

취는 체내 지방함량을 낮추어 심혈관질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었다(Bes-Rastrollo et 

al. 2007; Rana et al. 2007). 하루 평균 67g의 

견과류 섭취는 체내 LDL-콜레스테롤함량을 7.4%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견과류에 함유

된 불포화지방산과 섬유소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Sabate et al. 2010). 견과류에 함유된 아르기닌, 

지방산, 폴리페놀, Vit E, 섬유소, 칼륨, 마그네슘 

성분이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항염증작용, 인지기

Total
(n=412)

Age(years) Job

20’s 30’s 40’s 50’s 60’s Student
House-
wives

Public 
service 

personnel

Expert 
official

Company 
employee

Independent 
enterprise

Others

Purchase
cost
(won/ 
month)

30,000> 308(75.3) 85.3 82.9 77.8 63.6 47.1 84.8 72.4 79.7 75.5 74.3 55.0 73.5

30,000< 101(24.7) 14.7 17.1 22.2 36.4 52.9 15.2 27.6 20.3 24.5 25.7 45.0 26.5

x2=29.79*** x2=7.71

Purchase
shape

Individual 
nuts

184(45.5) 36.8 40.2 50.6 52.4 58.8 32.6 51.7 43.5 36.1 47.2 57.9 64.0

Including
multiple 
nuts

202(50.0) 56.8 55.4 45.6 44.0 38.2 63.0 46.6 54.8 59.8 45.8 36.8 28.0

Others  18( 4.5) 6.3 4.5 3.8 3.6 2.9  4.3  1.7  1.6  4.1  6.9  5.3  8.0

x2=9.43 x2=22.72***

Purchase 
place

Traditional
market

 25( 6.1)  3.1  1.8  4.9 10.3 21.2  2.2 14.0  4.7  2.0 10.7  0.0  5.9

Mart/
department 
store

241(58.8) 59.4 55.8 64.2 58.6 54.5 47.8 63.2 54.7 56.1 66.7 73.7 56.9

Eco-
friendly
store

 27( 6.6)  6.3  4.4  6.2 10.3  6.1  6.5  1.8 14.1  8.2  4.0  5.3  3.9

Internet / 
home 
shopping

101(24.6) 24.0 33.6 24.7 18.4 12.1 39.1 19.3 26.6 30.6 13.3 15.8 23.5

Others  16( 3.9)  7.3  4.4  0.0  2.3 6.1  4.3  1.8  0.0  3.1  5.3  5.3  9.8

x2=37.62** x2=44.82**

1)N(%), 2)% 
**p<0.01, ***p<0.001

Table 6. Purchasing factors of nuts according to the age and job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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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개선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rbour 

et al. 2014). 또한 최근 지중해식 식단이 치매예

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Scarmeas 

et al. 2006; Scarmeas et al. 2009)되고 있는데 

지중해식 식단 중에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

한 이유로 특히 연령이 높고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인지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견과류와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과량 

섭취 시에는 과잉 열량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적

당량 섭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견과류 섭취 

이유는 건강과 맛이 가장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견과류를 섭취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남성의 경

우 필요하지 않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견과류의 효능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되며 견과류 섭취 증가를 위해 매스컴이나 

직장 내 영양교육을 통하여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견과류를 섭취하지 않는 두 번째 이

유로 비싸서 라고 답하였는데 견과류는 과거부터 

흔하게 접하지 않은 간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호

두, 잣, 밤 같은 경우 가격이 다른 간식에 비해 대

체로 비싼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섭취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격에 의한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최근 견과류의 수요증가에 비해 국내 생산량

이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생산량의 부족 원인으로 

Song et al.(2012)은 국내산 밤의 재배면적 감소, 

기후여건의 변화와 생산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생

산량 감소 및 가격상승을 감소요인으로 제시하였

다. 또한 Jung et al.(2005)은 2003년 잣, 호두의 

유통마진은 62-68%로 매우 높고 생산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통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견과류의 수입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다. 견과류 수입은 금액기준으로는 2012

년은 2003년에 비해 640.6%의 견과류가 수입되

었고, 가장 많이 수입된 견과류는 아몬드로 전체 

수입금액의 47%에 달하며 이어서 호두(23%), 밤

(16%), 캐슈넛(8%), 코코넛(4%)이 수입되었다. 세

계 견과류 시장현황은 주요 산지국인 미국과 터키

로부터 아몬드, 호두, 피칸, 잣, 피스타치오 등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유럽 등에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의 경우 2014년 생산량은 각각 11만톤, 4만톤, 3

만톤으로 나타났다(Lee 2016). 본 연구결과에서

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수입 견과류 5종(마카다미

아, 피칸, 브라질 넛, 피스타치오, 캐슈넛)의 인지

도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들의 8-11%가 모

른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인지

율이 낮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다양하고 저렴한 

견과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견과류의 효능을 적

극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홍보하고 국내에

서 수입되는 견과류의 종류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견과류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견과류 섭취 시기는 사

계절 내내 섭취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견과류의 주된 구매 장소는 마트/백화점(58.8%), 

인터넷/홈쇼핑(24.3%)이 가장 많았으며, 재래시

장은 40대 이상에서 이용 비중이 높고 그 이하에

서는 낮았다. Chang & Eun(2016)은 소비자 특

성별 밤 구매행태분석 결과 밤 구매처는 대형할인

매장과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았고 소득

이 높아질수록 밤 구매 횟수가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밤 구매 시기는 명절과 햇밤출하시기의 

구매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밤의 경우 신

선도가 중요하므로 출하 시기나 필요한 명절에 구

입할 것으로 보이나 다른 견과류의 경우 건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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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유통되므로 본 연구결과와 같이 특정한 구매 

시기가 없이 사계절 내내 섭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에서 발표

한 식품소비행태조사결과에서 식품의 주 구입 장

소는 대형할인점, 동네중소형 슈퍼마켓, 대기업운

영슈퍼마켓, 재래시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에 의한 구입이 2014년 15.4%에서 2018년 

36.8%로 증가하여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

매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견과

류는 월 1회 미만 구매율이 41.3%로 가장 높았고, 

견과류의 정보획득경로는 온라인식품정보와 전문

가식품정보에 의한 구매빈도가 증가하였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도 견과류의 주 구매 장소는 식

품 주 구입 장소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구매빈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가끔 섭취하는 빈

도가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전문

가에 의해서 정보를 획득하므로 빈번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견과류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견과류의 월 구입비용

은 3만원 미만(75.3%)으로 나타났고, 견과류의 구

입형태는 여러 견과류와 혼합한 것이 50.0%로 가

장 많았으며, 개개의 견과류형태로 구입한다가 

45.5%로 나타났는데 최근 견과류 판매 시 다양한 

견과류를 혼합하여 판매되는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혼합제품의 특징은 건강에 유익한 

용량을 포장의 단위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Jang 

2014), 견과류는 하루에 종류별로 조금씩 섭취하

면 건강에 유익하므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하

여 하루견과형태로 1일 필요한 견과류의 종류와 

양을 소포장해서 판매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견과류 활용 및 섭취증진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면 남성들의 경우 견과류 

섭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 견과류의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되며, 수입견과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적

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다양한 견과류를 접함으로

써 견과류 섭취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20대 이상의 견과류를 섭취하는 성

인을 대상으로 표본수가 적고, 지역과 직업적인 한

계가 있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견과류 전체에 

대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섭취 및 구매실태 

조사를 함으로써 기초 연구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견과류 섭취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 분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견과류섭취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

의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견과류의 섭취 및 구

매와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통하여 조사되었다. 견과류 섭취빈도는 가끔,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 매일 먹는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섭취빈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p<0.01), 연령이 높을수록 견과류 섭취

빈도가 높았다(p<0.001). 견과류 섭취빈도와 건강

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상관에서 건강에 대한 관

심도가 높을수록, 운동을 자주 할수록 견과류 섭취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견과류 섭취이유는 ‘건강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맛있어서’ 라고 

답하였다. 견과류를 주로 섭취하는 시기는 사계절

(77.9%), 겨울(12.0%), 봄(4.7%) 순으로 나타났

다. 견과류 섭취형태는 견과류만(70.8%)으로가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멸치볶음에 혼합(17.4%), 가공

형태와 기타(3.7%), 샐러드에 혼합(3.2%), 밥에 

혼합(1.2%)순으로 나타났다. 견과류의 월 구입비

용은 3만원미만(75.3%), 3만원 이상(24.7%)으로 

나타났으며, 구입형태는 여러 견과 혼합(50.0%), 

개개의 견과류(45.5%)로 구입비중이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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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견과류의 구매 장소는 마트/백화점(58.8%), 

인터넷/홈쇼핑(24.6%)으로 나타났다. 수입견과류

의 인지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피스타치오, 캐슈넛, 브라질넛 순으로 나

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견과류 섭

취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견과

류의 효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견과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견과류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 개발 및 견과류와 건강과의 

관계에 대한 영양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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